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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보고서: 가온전선 국내영업(직판) 직무 

1장. 산업(섹터) 분석 — 전선·전력 케이블 산업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전선·케이블 산업은 전기 에너지의 송·배전과 통신·데이터의 전송이라는 인프라 골격을 담당하는 산업재 B2B 영

역으로, 크게 ① 초고압·고압 전력케이블(HV/UHV, 송전망), ② 중·저압 전력케이블(MV/LV, 배전·산업·건물), ③ 

통신·광케이블(광섬유, UTP, OPGW), ④ 산업·특수케이블(자동차·로봇·선박·플랜트·엘리베이터), ⑤ 권선(나선·전선

재 등 소재)으로 구분됩니다. 가온전선의 사업 분류상으로도 전력·통신·특수케이블·목드럼 등 4개 사업부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구조와 직결됩니다. 

산업은 전형적인 ‘성숙기 + 부분 슈퍼사이클’ 국면입니다. 국내 송배전망 자체는 1990~2000년대 이미 일정 수

준 완성돼 내수 성장 여력이 크지 않으나, 글로벌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신재생·노후 인프라 교체라는 3대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수주잔고 장기화)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1-2.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글로벌 와이어 및 케이블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330억 달러(Fortune Business Insights) 규모로 추정되며, 

2034년 약 4,090억 달러(연 6~7%대 CAGR)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약 980억 

달러로 최대 시장이며, 북미는 2025년 약 377억 달러에서 2031년 494억 달러(CAGR 4.6%, Mordor 

Intelligence)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럽의 전력·제어 케이블 시장만으로도 2024년 633억 달러, 2034년까지 

CAGR 7.2%로 확대된다는 GMI(Global Market Insights) 분석이 제시됩니다. 

세부 영역별로는 ① 해저케이블 시장이 2022년 약 6조 원 → 2029년 약 28조 원으로 4~5배 확대(대한전선 

IR 인용), ② 글로벌 가공송전선(overhead conductor) 시장이 2025년 8억 3천만 달러 → 2035년 12억 9천

만 달러(연 4.5%), ③ 아시아·태평양 태양광 케이블 시장이 2024년 14억 달러 → 2034년 CAGR 7.6% 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 전선 시장은 LS전선·대한전선·가온전선·일진전기·대원전선 등 5개사가 70~80% 점유율로 과

점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국내 4사 합산 매출은 5조 3,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습니

다(머니투데이 2025.11). 

1-3. 최근 3~5년 핵심 트렌드 

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용량 수요는 2025년 82GW에서 2030

년 219GW로 약 3.5배 증가, AI 워크로드 비중이 70%에 도달합니다. 데이터센터 1곳을 짓는 데 변전소~서버

랙까지 들어가는 중저압 전선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 ‘초고압 대동맥’과 ‘중저압 모세혈관’ 모두 동시에 수

요가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② 노후 전력망 교체: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기준 글로벌 전력 부문 투자는 2025년 1조 5천억 

달러로 화석연료(1조 1천억 달러)를 50% 상회, 전력망 단독 투자만 연 4,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은 초당

파 인프라법(BIL)·IRA 기반 변전·송전망 현대화에 자금이 투입되며, 변압기 리드타임은 최대 6년까지 늘어났습

니다. 

③ 신재생·HVDC·해저케이블: 해상풍력·태양광 확대에 따라 장거리 송전을 위한 HVDC(초고압직류송전)·해저케

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장은 Prysmian(이탈리아)·Nexans(프랑스)·NKT(덴마크)·스미토모·후루카와 등 

글로벌 6사가 과점하는 EPC(턴키) 구조로 진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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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동 재건과 미국 IRA 효과: 2025~2026년 중동 재건 발주, 미국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공장 신설로 북

미향 배전(URD)·MV 케이블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은 이 흐름을 LSCUS를 통해 직접적으로 흡수

하는 구도입니다. 

⑤ 구리 가격 슈퍼사이클: LME 구리 현물 가격은 2025년 10월 톤당 11,067달러로 17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1~9월 평균 9,953달러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습니다(머니투데이). 전선업체는 에스컬레이션(원

가연동형) 계약으로 가격 전가가 가능해 구리 가격 상승이 매출 확대·수익성 개선에 작용합니다. 

1-4.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전선 산업 가치사슬은 ‘① 원재료(전기동·알루미늄·XLPE 등) → ② 나선·권선·소재 가공 → ③ 케이블 제조(절연·

시스·연선) → ④ 유통(대리점·직판) → ⑤ EPC·시공·접속·포설 → ⑥ 발주처(한전·발전사·KT·건설사·플랜트·산업체)’

로 구성됩니다. LS그룹은 LS MnM(원재료 제련) → LS전선·가온전선(제조) → LS마린솔루션(해저 포설·시공)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특징이며, 한국신용평가는 “원재료 조달부터 제조·판매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직판(직접 판매) 채널은 가치사슬 ④번에서 유통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와 직접 계약·납품·A/S까지 수행하

는 모델로, 가온전선은 “수요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 위주의 내수 판매전략을 추구”한다고 공식 사업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5. 주요 플레이어 — 국내외 경쟁 구도 

국내: LS전선(1위, 2025년 연결 매출 7조 5,882억 원 추정), 대한전선(2위, 2025년 연결 매출 2조 5,457억 

원), 가온전선(3위, 2025년 연결 매출 2조 5,457억 원 — 잠정), 일진전기, 대원전선, 극동전선 등이 주요 사업

자입니다. 초고압·해저케이블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광케이블은 LS·대한·가온이 과점합니다. 글로벌: Prysmian 

Group(이탈리아, 글로벌 1위), Nexans(프랑스), NKT(덴마크), 스미토모전기·후루카와전공(일본), 

Southwire·Encore Wire(미국) 등이 경쟁사입니다.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구조적 호재 스토리: 자기소개서·면접에서 ‘AI 데이터센터 + 노후 전력망 + 신재생 + 구리 슈퍼사이클’ 

4박자가 동시에 작동하는 ‘전력 슈퍼사이클’ 흐름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산업 이해도가 차

별화됩니다. 

• 직판 채널의 의미: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할수록 ‘영업력’ 자체가 차별화 무기가 됩니다. 직판은 마진과 

고객 인사이트 측면에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채널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 수치 무장: “2024년 매출 1.6조, 2025년 목표 2.5조, 글로벌 와이어·케이블 시장 2,330억 달러” 같은 

수치를 1~2개 정확히 인용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가온전선 포지셔닝 

2-1. 국내 경쟁 구도와 점유율 지형 

국내 전선 시장은 LS전선·대한전선·가온전선·일진전기·대원전선 5개사가 70~80%의 점유율을 갖는 과점 시장입

니다. 뉴스핌(2025.03) 보도 기준 2023년 매출 비중은 LS전선 약 35%대(LS+가온 합산 51.3%), 대한전선 

29.3%, 가온전선이 그 뒤를 잇는 구도이며, 2018년 가온전선이 LS전선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LS연합(LS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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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 vs 대한전선’ 양강 구도가 고착됐습니다. 별도 기준 LS전선 2023년 3.8조 → 대한전선 2.6조의 격

차는 2012년 27.9%p에서 8.4%p로 빠르게 축소되어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표1. 국내 5개사 포지셔닝(2024~2025년): 

• LS전선: 연결 매출 약 7조 5천억 원, 초고압·해저·HVDC 시장 1위, 글로벌 50여 개 법인 

• 대한전선: 연결 매출 약 2조 5천억 원, 호반그룹 계열, 당진 해저1공장 준공·2공장 착공 

• 가온전선: 연결 매출 약 2조 5천억 원(2025년 잠정), LS전선 자회사, 중저압 국내 1위 

• 일진전기: 초고압 변압기·송전선 강자, 북미 인프라 수혜 

• 대원전선: 중저압·산업용 중심, 구리 가격 연동 모멘텀 강함 

2-2. 제품 포트폴리오·비즈니스 모델 비교 

LS전선은 초고압 송전·해저·HVDC·통신·산업케이블의 ‘토탈 포트폴리오’ 모델로, 525kV급 HVAC·HVDC 케이블 

시스템을 보유한 글로벌 6개사 중 하나입니다. 대한전선은 ① 초고압, ② 산업전선, ③ 통신, ④ 소재·기타 4개 사

업부 체계로 나선·권선이 매출의 55%, 전력·절연선이 22.9%를 차지하는 구조이며, 베트남·남아공·사우디·호주

에 해외 법인을 운영합니다. 

가온전선은 ① 전력케이블(고압·중압·저압, 매출 비중 약 73%), ② 자동차·센서용 전선(약 17%), ③ 통신·광케이

블(약 7%), ④ 특수케이블·목드럼(지앤피 인수 효과)으로 구성되며, 중저압 배전·산업용 전선 영역의 ‘다품종 소

량 직판’에 강점이 있습니다. 

2-3. 가온전선의 LS그룹 내 위상과 차별화 

가온전선은 LS전선이 약 47~48% 지분을 보유한 상장 자회사로, LS그룹 케이블 사업의 ‘중저압·범용 라인’과 

‘북미 배전 거점’을 담당합니다. LS전선이 초고압·해저·HVDC 등 고부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전담한다면, 가온전

선은 ① 국내 한전·KT·건설사·산업체향 직판, ② 북미 LSCUS를 통한 URD(지중 배전)·MV·EPR 케이블 공급, ③ 

자동차·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전선이라는 보완적 포지션을 가집니다. 핀포인트뉴스(2026.02)는 “변전소에서 데

이터센터·오피스·공장 내부로 전기를 분배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가온전선이 담당, 건물 내부 중저압 전선 국내 1

위”라고 평가했습니다. 

2-4.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① LSCUS 100% 인수(2025년 1월): LS전선이 보유하던 LSCUS 지분 82%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

로 인수해 100% 자회사화. LSCUS는 2025년 상반기 매출 2,111억 원·당기순이익 145억 원을 기록하여 연간 

약 300억 원의 순이익 기여 효과가 예상됩니다(KB증권 김선봉 연구원). 동부 지역 유통망 확보로 기존 서부 중

심 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② 사상 최대 분기 실적: 2025년 2분기 매출 6,433억 원(+56.9% YoY)·영업이익 232억 원(+121.6%), 3분기 

매출 6,494억 원(+61%)·영업이익 261억 원(+103%)으로 3년래 최고치 경신. 누적 3분기 매출 +59.0%, 영

업이익 +97.3%(동사 IR). 

③ 주가 폭등 및 AI 데이터센터 수혜 재평가: 2025년 5월 엔비디아-IREN(텍사스 2GW 데이터센터) 계약 발표 

직후 가온전선 주가는 상한가 4회를 포함해 한때 47만 7천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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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머니, 5월 8일 +24.93%).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전력 직공급 특례) 상정도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뉴

스투데이 2026.02). 

④ 지앤피·모보·이지전선 등 자회사 시너지: 2024년 10월 특수케이블 전문 지앤피 인수, 2020년 통신케이블 이

지전선 설립, 종속회사 모보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중입니다. 

⑤ LS전선 ↔ 대한전선 분쟁의 반사이익: 해저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 등 LS-대한

전선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LS연합’ 내 가온전선의 전략적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5. 글로벌 경쟁사와의 비교 

Prysmian(이탈리아)·Nexans(프랑스)·NKT(덴마크) 3사는 해저케이블·HVDC EPC 턴키 역량(생산+포설선+시공)

을 갖춘 수직통합 모델로 고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후루카와는 일본 내수와 자동차·통신 광케이

블 강자입니다. 가온전선은 글로벌 톱티어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모회사 LS전선의 기술·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해 북미 중저압 배전 시장에서 ‘로컬 파트너+가격경쟁력+납기’로 차별화하는 후발 추격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LS연합 내 역할’ 설명: 면접에서 “LS전선과 가온전선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고부가(초고압·해

저)–범용(중저압·산업용)의 보완적 분업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룹 구조 이해도가 입증됩니다. 

• 북미 모멘텀: LSCUS·지앤피·신재생 진출은 ‘2025 매출 2.5조 원’ 목표의 핵심 변수입니다. 직판 영업 

지원자는 “북미 시장 확대가 국내 직판 부서에는 어떤 의미인가(예: 글로벌 EPC가 한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대응, 환율·관세 리스크)”까지 연결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 AI 데이터센터 수혜의 본질: 단기 주가 테마를 넘어, 데이터센터·반도체 fab·배터리 공장 신설이 ‘국내 

산업단지 직판 영업의 핵심 신규 수요’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장. 가온전선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매출 비중 

가온전선은 ① 전력사업부(고압·중압·저압 전력케이블, 송·배전·기계제어용), ② 통신사업부(광케이블·UTP·LAN), 

③ 특수케이블사업부(지앤피 인수 기반, 자동차·센서·엘리베이터), ④ 목드럼·기타까지 4개 사업부 체계를 운영합

니다. 2025년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비중은 전력 송·배전 및 기계제어용 전력케이블 약 72.9%, 자동차 전선·

센서용 16.8%, 유무선 통신용 6.6%, 기타 약 3.7%로 ‘전력 압도 → 통신·특수 보완’ 구조입니다(데일리인베스

트 분기 인용). 

주요 고객사는 전력선 부문에서 한국전력공사·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 등 EPC·발전사·산업체, 통신선 부문에서 

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 자동차·산업용 전선은 글로벌 OEM과 1차 협력사입니다. 

3-2. 최근 실적 트렌드 (2024~2025) 

표2. 가온전선 분기·연간 실적(연결 기준) 

• 2023년: 매출 1조 4,986억 원, 영업이익 약 437억 원 

• 2024년: 매출 1조 7,271억 원(+15.2% YoY), 영업이익 450억 원(+3.0%), 순이익 256억 원

(+43.0%) —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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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분기: 매출 +59.0% YoY, 영업이익 +71.3%, 당기순이익 +71.8%(전력사업부 북미 매출 + 

특수케이블 신규 편입) 

• 2025년 2분기: 매출 6,433억 원(+56.9%), 영업이익 232억 원(+121.6%, OPM 3.6%) 

• 2025년 3분기: 매출 6,494억 원(+61%), 영업이익 261억 원(+103%) — 분기 최고치 재경신 

• 2025년 연간 잠정: 매출 2조 5,457억 원(+47.5%), 영업이익 792억 원(+75.9%), 당기순이익 514

억 원(+102.7%, 디지털투데이 공시 인용) 

이는 2025년 초 정현 대표가 제시한 ‘매출 2.5조 원’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수치로, 5년 연속 사상 최대 경신입

니다. KB증권은 “전력선사업부 OPM이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으나 통신·기타 사업부는 OPM 1% 전후로 여전히 

미미, 향후 LSCUS·북미 비중 확대가 추가 동력”으로 분석했습니다. 

3-3. 전략 방향 및 CEO 메시지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2025년은 북미 시장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다음 4개 축을 

천명했습니다. 

1. 북미 시장 확대: LSCUS 지분 100% 인수, 미국 태양광·전력청·플랜트 시장 공략 

2.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앤피(특수케이블)·모보·이지전선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 

3. 초고압 케이블 사업 강화: 모회사 LS전선 기술 협력 기반 HV/UHV 확장 

4. 해저케이블 신규 진출: LS전선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해상풍력향 해저케이블 시장 진입(한국경제TV 

2025.01) 

장기 비전은 ‘다품종 산업용 케이블 강자에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이며, 한국경제·뉴

스핌은 가온전선을 ‘LS그룹 케이블 사업의 북미 거점’으로 규정합니다. 

3-4. 차별화 포인트 

① 직판 채널 강점: 사업보고서가 명시하듯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판 위주의 내수 판매전략”으로 대리점 

의존도가 낮고 발주처와의 장기 관계가 강합니다. ② 다품종 소량 생산 역량: 군포·전주 공장을 중심으로 전력·통

신·특수·자동차·엘리베이터 등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다품종 생산. ③ 중저압 국내 1위: 건물·산업단지 내부 배전

을 담당하는 LV/MV 영역에서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fab 수요를 정조준. ④ LS그룹 수직계열화: 원재료(LS 

MnM 제련) → 기술(LS전선) → 포설·시공(LS마린솔루션) → 해외 거점(LSCUS, LS에코에너지) 시너지. ⑤ 신용

도: 한국신용평가 기업어음 등급 A2 유지. 

3-5. 리스크 요인 

① 원재료(구리) 가격 변동성: 전선 제조원가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기동 가격이 톤당 11,000달러 수준의 고

점을 유지 중인데, 단기 급락 시 매출 감소·헷지 손실 위험. 다만 ‘에스컬레이션(원가연동형)’ 계약으로 일정 시차

를 두고 판가 반영이 가능. ② LS전선과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초고압·해저로 영역 확장 시 모회사와 시장이 중첩

될 수 있어 그룹 내 사업 조정 필요. ③ 환율·관세: 미국 대상호관세 25% 발효 시 통신사업부는 이미 관세 부담

으로 실적 감소(KB증권 코멘트)했으며, 북미 매출 확대 시 환율 변동에 직접 노출. ④ 통신·기타 사업부 저수익

성: OPM 1% 전후로 전력선에 비해 수익성 격차 큼. ⑤ 인력·생산능력 병목: 글로벌 변압기·케이블 공급부족(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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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리드타임 6년) 속에서 추가 CAPEX 부담. 

3-6. 주가 및 자본시장 평가 

가온전선 주가는 2024년 9월 약 3만 원대 → 2025년 1월 6만 8천 원 → 4월 3만 5천 원으로 조정 → 5월 8

만 1천 원 → 10월 5만 3천 원 → 11~12월 6만 원대로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2026년 5월 엔비디아-IREN 모

멘텀으로 47만 7천 원까지 폭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액면 효과 미반영 단순 시세). 시가총액은 약 

1조 4,674억 원 수준으로 보고됩니다(FnGuide). 외국인은 단기 차익 실현과 재유입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큰 

흐름입니다. 

3-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숫자로 말하기: “2024 매출 1.6조 → 2025 매출 2.5조 / 2025 3Q 영업이익 +103% YoY” 등 핵심 

지표 2~3개는 면접에서 외우고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북미×직판’ 연결: 면접 시 “북미 LSCUS가 잘 풀리려면 국내 직판 영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예: 

국내 대형 EPC가 발주하는 북미 프로젝트 동반 진출 영업)”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리스크 인식: 단순한 ‘성장 스토리’만 외우지 말고, 구리·환율·LS전선과의 영역 분담 같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함께 보여주면 ‘균형 잡힌 분석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가온전선 공식 인재상 키워드 

가온전선은 LS그룹의 채용 체계를 공유합니다. LS홀딩스 채용 페이지에 명시된 LS그룹 인재상

은 ‘Positive·Creative·Professional’ 세 키워드로 요약되며, 이는 LS의 핵심 가치인 LSpartnership(엘에스

파트너십) 위에 세워집니다. 

• Positive(긍정): 밝은 기운과 긍정적 마인드, 상생, 윤리적 절차·기본 준수 

• Creative(창의): 창의력 기반 변화·혁신 추구, 글로벌 기업 성장 주도 

• Professional(전문): 분야 최고 전문성, 글로벌 감각, 세계 무대 경쟁 가능 역량 

가온전선 공식 회사소개는 또한 ‘Reliable Partnership Management(신뢰의 파트너십 경영)’를 경영방침으로 

천명,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1947년 창립부터 ‘국가 산업의 동맥’ 

역할을 수행해 온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4-2. LSpartnership과 일하는 방식 

LSpartnership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정서적 유대 + ‘함께 성장한다’는 경영 철학이 결합된 LS그룹 고유 가

치입니다. 구체적 행동 원칙은 ① 상호 존중과 신뢰, ② 책임감 있는 실행, ③ 장기적 관계 관리(고객·협력사·동

료), ④ 윤리 준수입니다. LS 채용 안내는 면접 단계에서 “LS그룹 가치 및 기업문화에 부합하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4-3. B2B 산업재의 직무 특성에서 도출되는 선호 인재 

전선·케이블은 ‘산업의 동맥’이며 발주 1건당 수억~수백억 원 규모의 산업재 B2B 영업입니다. 이 도메인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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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강조되는 인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 거래관계 중시·신뢰 기반 영업: 한전·KT·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발주처와의 거래는 10년 이상 누적되는 

관계입니다. 단기 영업 성과보다 ‘오랜 시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 자산이 핵심 자산입니다. 

LSpartnership의 ‘상생’과 직결됩니다. 

② 안전·품질 최우선 문화: 케이블은 전력·통신 인프라의 골격으로, 불량 1건이 정전·화재·인프라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품질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마인드셋이 절대적이며, 영업 직무도 단순 매출 추구가 

아닌 ‘품질 약속을 지키는 영업’이 강조됩니다. 

③ 산업재 B2B의 기술 이해도: 전기·전자 기초(전압, 절연, 도체 단면적, KS·IEC 표준), 전력 시스템, 데이터센

터·플랜트 도면 등 기초 기술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전공자라도 ‘배우려는 학습 의지와 빠른 흡수력’이 평가 포인

트가 됩니다. 

④ 다부서 협업(영업–기술–생산–구매): 직판 영업은 단가 협상 시 구매·재무와, 사양 검토 시 R&D·품질과, 납기 

조정 시 생산관리와 매일 협업합니다. ‘갈등 조정·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핵심입니다. 

⑤ 발주처 맞춤 대응력: 한전(전력청 표준품), 건설사(EPC 일정 압박), 플랜트(설계 변경 빈번), 산업체(맞춤 사

양)별로 의사결정 구조·언어가 다르며, 각 고객군별 대응 방식을 빠르게 학습하는 ‘적응형 영업’이 요구됩니다. 

4-4. 글로벌 감각과 영어 역량 

2025년 매출 2.5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북미·유럽·동남아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어 ‘글로벌 감각(Professional)’

이 인재상 핵심 키워드로 강조됩니다. 국내영업(직판) 직무도 글로벌 EPC가 한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대응, 

LS전선·LSCUS와의 협업 미팅, 다국적 발주처 대응 등에서 실용 영어가 점차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4-5. 책임감·끈기와 ‘발로 뛰는 영업’ 

전선업계는 “현장이 답”인 산업입니다. 산업단지·건설 현장·플랜트 EPC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견적·도면·KS 

인증서 등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니며, 클레임 발생 시 새벽에도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발로 뛰는 영업’이 기

본기입니다. 인내심·체력·책임감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구체적 경험으로 풀어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4-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LSpartnership × 직판’ 연결 스토리: ‘오랜 신뢰 관계’를 자신의 사례(동아리·인턴·아르바이트에서 장

기 고객을 만든 경험 등)로 풀어내면 인재상 적합성이 강화됩니다. 

• 안전·품질 마인드 키워드 활용: “단순 매출 1순위가 아니라, 품질·안전 약속을 지키는 영업으로 신뢰를 

쌓아 평생 거래선을 만들고 싶다”는 톤은 산업 정체성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기술 학습 의지 어필: 비전공자라면 “KS C/IEC 인증 체계, 케이블 단면적·절연 종류, 한전 표준품 카탈

로그”를 미리 학습한 흔적을 자기소개서에 노출하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5장. 직무 분석 — 국내영업(직판) 직무 

5-1. 직판 채널의 정의와 가온전선 내 위상 

직판(直販, Direct Sales)은 대리점·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발주처(End-User)에 직접 영업·납품·A/S를 

수행하는 채널입니다. 가온전선 사업보고서는 “수요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 위주의 내수 판매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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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NICE신용평가·사람인 기업정보도 “고객 중심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직판 영

업을 강화하는 등 일반 내수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직판 채널은 ① 마진율이 대리점 경유 대비 높고, ② 발주처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직접 학습할 수 있으며, ③ 장

기 거래관계 형성에 유리합니다. 반면 ④ 영업 인력의 전문성·관리 부담이 크고, ⑤ 다수 소규모 발주처 대응에 

비용이 듭니다. 가온전선은 한전·KT 등 대형 공공 발주처와 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 등 대형 EPC, 그리고 산

업단지 내 제조 대기업·플랜트 발주처에 직접 영업합니다. 

5-2. 일·월·연 단위 핵심 역할 

일 단위(Daily) 

• 거래선(기존 발주처) 유선·방문 관리, 진행 중 프로젝트 납기·이슈 점검 

• 견적 의뢰(RFQ) 검토 및 사양·단가 확인, 사내 견적팀·생산·기술 협업 

• 클레임·A/S 요청 대응, 도면 검토, 샘플 발송 

• 일일 영업 보고(매출·수금·견적 진행 현황) 

월 단위(Monthly) 

• 입찰 캘린더 관리(한전 일반경쟁입찰, EPC 프로젝트 입찰) 

• 월별 매출·수주·수금 목표 점검, 미수금 회수 활동 

• 신규 거래선 발굴(산업단지·데이터센터·신규 EPC 등) 

• 사내 S&OP(영업·생산 회의)에서 생산 일정·재고 조정 

연 단위(Yearly) 

• 연간 영업 계획·예산 수립, 핵심 거래선별 KAM(Key Account Management) 전략 수립 

• 시장 동향·경쟁사 가격 분석 보고, 사업부 매출·수익성 목표 합의 

• 한전·발전사·KT 등 대형 발주처의 연간 단가 계약 협상 

• 인사평가(MBO) 및 차년도 KPI 설정 

5-3.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내부(In-house) 

• 영업기획/마케팅: 시장 분석, 가격 정책, 신제품 출시 협업 

• 생산관리(군포·전주 공장): 납기 조율, 우선순위 조정 

• 품질보증/R&D: KS·IEC·UL 인증 대응, 사양 검토, 고객 맞춤 제품 개발 

• 구매: 전기동·알루미늄·XLPE 원재료 가격 헷지·소싱 협의 

• 재무/회계: 신용 한도, 수금, 채권 관리, 환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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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입찰·계약서 조항(에스컬레이션, 지체상금, LD) 검토 

• 물류·납품: 트럭 배차, 드럼·포설 대응 

외부(External) 

• 한전(KEPCO): 표준품 입찰, 단가계약, 송배전망 발주처 

• 발전사: 한수원·5개 발전자회사·민자발전 등 

• 종합 건설사·시공사(EPC): 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 등 

• 플랜트 EPC: SK에코플랜트·두산에너빌리티·현대엔지니어링 

• 제조 대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fab),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배터리), 현대차·기아(공장) 

• 설계사/엔지니어링사: 제품 사양·도면 결정자 위치(스펙인 영업 핵심) 

• 데이터센터 운영사/하이퍼스케일러: 신규 핵심 고객군 

• KT·LG U+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광케이블 부문 

5-4. 필요 역량 

① 영업 커뮤니케이션·관계 구축력: 신뢰 기반 장기 거래의 본질. 사내·사외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번역 능력(영

업↔기술 언어)’이 핵심입니다. 

② 협상력·재무·수익성 감각: 구리 가격이 90%인 원가 구조에서 1%p 마진 차이가 큰 영향. ‘에스컬레이션 조항

·LD·지체상금’ 등 계약 조건의 손익 영향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전기·전선 제품 지식: 전압별(LV/MV/HV/UHV) 제품 라인업, 절연 종류(XLPE/EPR/PVC), 도체(구리/알루미

늄), KS·IEC·UL 표준, 한전 표준품 카탈로그 이해. 

④ 입찰·구매 프로세스 이해: 한전 일반경쟁입찰 시스템(나라장터·KEPCO 자체 시스템), 종합 건설사의 견적

·VE(Value Engineering) 프로세스. 

⑤ 데이터 활용·문서 작성: 견적서·제안서·기술 협의 자료, SAP·ERP 기반 매출·수주 관리, Excel 기반 손익 시뮬

레이션. 

⑥ 외국어: 글로벌 EPC·해외 발주처 대응 시 영어 실무 역량(이메일·미팅·견적 영문화). 직판이라도 북미 

LSCUS 협업·LS그룹 글로벌 프로젝트 동참 시 필수. 

5-5. 성과 지표(KPI) 

전형적 KPI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수주액: 1차 KPI. 가온전선 같은 산업재 B2B는 수주잔고(Backlog) 관리도 매우 중요 

• 영업이익률(OPM): 단순 매출이 아닌 수익성 중심 평가(전력선 OPM 3% 후반 vs 통신·기타 1% 전후 

격차 인식) 

• 수금 회수율·DSO(매출채권회수일수): B2B 산업재 특성상 미수금 리스크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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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거래선 확보 건수: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신규 산단 대응의 핵심 

• 클레임 비율·고객 만족도(NPS): 품질·납기 약속 이행 

• 시장점유율(특정 발주처 내 비중): 한전·KT 등 핵심 발주처 내 share 

5-6.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산업단지 EPC 프로젝트 수주 

[Step 1] 시장 인텔리전스: 신규 데이터센터·반도체 fab·산업단지 발주 정보 입수(설계사·EPC·industry 매체 모

니터링). 가온전선 직판 영업은 “건물 내부 중저압 전선”의 국내 1위라 데이터센터·하이퍼스케일 신규 프로젝트 

인지가 핵심. 

[Step 2] 스펙인(Spec-in) 영업: 발주처 설계 단계에서 설계사·엔지니어링사 대상으로 가온전선 제품 사양이 

채택되도록 ‘기술 영업’ 수행. 화재 안전 강화 케이블, 저발연·할로겐프리(LSZH) 등 고부가 제품을 제안. 

[Step 3] 견적·입찰 대응: EPC 발주처로부터 RFQ 수령 → 사내 견적팀·생산관리와 협업해 구리 가격·납기·물량

·결제 조건 종합 산출. 입찰가 결정에는 영업이익률, 경쟁사 동향, 향후 수주 잔고 전략까지 종합 고려. 

[Step 4] 단가·계약 협상: 가격(에스컬레이션 조항 포함 여부), 납기(지체상금 LD), 결제(현금/CP/어음), 품질 

보증 기간, A/S 범위를 협상. 법무·재무 협업 필수. 

[Step 5] 계약 체결 & 생산 지시: 수주 등록 → 생산관리에 우선순위 반영 → 자재(구리·알루미늄) 발주 → 군

포·전주 공장 생산 일정 확정. 

[Step 6] 납품·시공 지원: 드럼 단위 출고, 시공사 현장 납기 준수, 시공 도중 기술 문의 즉시 대응. 

[Step 7] 수금·정산: 매출 인식, 수금 회수, 매출채권 관리, 환차손 점검(수출의 경우). 

[Step 8] A/S·재거래 유도: 클레임 발생 시 현장 출동 → 원인 분석 → 개선 보고 → 다음 프로젝트 재수주로 

연결. ‘평생 고객화’가 직판 영업의 궁극적 목표. 

5-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면접 활용 포인트 

• ‘직판=장기 거래관계 디자이너’ 프레임: 단순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발주처의 전력 인프라 파트

너를 평생 만든다’는 톤이 가온전선의 ‘Reliable Partnership Management’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 숫자 + 프로세스로 답하기: “수주액·수주잔고·OPM·수금 회수율” 4가지 KPI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

면 영업 직무 이해도가 입증됩니다. 

• AI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신규 산단 사례: 면접에서 “최근 가온전선이 수혜를 본 신규 수요 영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데이터센터 내부 중저압 전선, 반도체 fab·배터리 공장 내부 배전”이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스펙인 영업’이라는 용어: 산업재 B2B에서 설계 단계 영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 리스크 시나리오: “구리 가격 급락 시 직판 영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압박형 질문에 “에스

컬레이션 조항·헷지·계약 시점 분산·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답할 수 있다면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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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 https://comp.wisereport.co.kr/company/c1010001.aspx?cmp_cd=000500 

35. Jasoseol — 가온전선 핵심 기업분석(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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